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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(마음이 전달되는 말하기의 중요성) 
 

 

  

 

 
 

 

 

 
 

 

 

 

 

 

 

이름 김성수 

전공 기계공학부 

학번 20231072 

참여 프로그램 
□ 1-on-1코칭 (담당교수)   
□ 글말특강 (9회차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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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마음이 전달되는 말하기의 중요성과 다양한 말하기 상황에서의 효과적 소통기법’을 중심으로 

진행된 글말 교실 강좌는 단순히 말하는 기술을 넘어서, 말이 마음을 담을 때 얼마나 큰 힘을 

가지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. 평소 ‘말하기’라고 하면 발표나 면접처럼 

형식적인 상황을 떠올렸던 나는, 이 강좌를 들으며 일상 속 대화, 특히 가족 간의 말하기가 얼

마나 중요한지, 또 그 속에서 얼마나 자주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

보게 되었다. 

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 중 하나는 말에는 반드시 ‘의도’와 ‘관계’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부분이

었다.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,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마음에 

닿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.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, 나는 얼마 전 어머니와의 대화를 떠올

렸다. 

며칠 전, 어머니께서 새로 시작한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내 의견을 물으셨던 일이 있

었다. 나는 피곤한 상태였고, 별 생각 없이 “그 나이에 무슨 그걸 해?”라고 말하고 말았다. 평소

 어머니와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라 큰 의미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,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

졌던 것이 떠올랐다. 그 당시에는 ‘뭐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나’ 하고 넘겼지만, 이번 강의를

 듣고 나니 내 말 속에 담긴 무심함과 배려 없는 표현이 얼마나 큰 벽을 만들었는지 깨닫게 되

었다. 

강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‘공감적 말하기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 말하는 사람의 입장보다는 

듣는 사람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. 단순히 “왜 그걸 해?”가 아

니라, “그 활동이 엄마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. 요즘은 어때?”라고 물었더라면 어머니는 훨

씬 따뜻함을 느끼셨을 것이다. 마음을 이해받는 느낌은, 말의 내용보다 말의 태도에서 비롯된다

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. 

또한 다양한 말하기 상황에 따라 소통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. 친구와의 말

하기, 직장에서의 말하기, 낯선 사람과의 말하기 등 각각의 관계 속에서 말의 목적과 방식은 달

라진다.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‘진심’이라는 점은 공통되었다. 형식적

인 표현을 넘어서, 진심이 담긴 말은 관계를 바꾸고,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. 

강의를 마치고 나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. “그때 엄마 기분 상하셨을 것 같

아. 미안해. 엄마가 하고 싶은 걸 응원해주지 못한 내가 부끄럽네.” 어머니는 웃으며 “괜찮아, 

나도 네 마음 이해했어”라고 하셨지만, 나는 그 순간 진심이 담긴 말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

어루만지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. 

이제 나는 말하기를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, 관계를 만들어가는 매개체로 바라보

게 되었다. ‘말은 마음의 얼굴이다’라는 말처럼, 어떻게 말하느냐가 곧 내 마음의 모양을 보여주

는 것이다. 글말 교실을 통해 배운 이 따뜻한 통찰은 앞으로 내 삶 속 모든 말하기에서 빛을 

발할 것이다.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라도 더 따뜻하게, 더 진심을 담아 말하려고 한다. 무엇보다 

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그렇게 실천해볼 것이다. 

 


